
■ 돈황벽화는?

중국 간쑤성에 있는 돈황(敦煌) 석굴

내부에는거대한변상도와각종불교이

야기 그림이 빼곡히 그려져 있다. 특히

천장 부분은 화려한 장식 도안화가 그

려진독립된불국세계로꾸며져있다. 

이런 돈황 벽화가 중국의 3대 석굴

인 낙양의 용문, 대동의 운강 석굴과

차별되는 것은 10개 조대에 걸쳐 1천

여년간 조성돼 시대별 양식의 특징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벽

화의내용면에서도다른석굴에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다양한

특징을지녔다.

돈황 벽화의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불상화, 고사화(故事畵), 전통신화 소

재, 경변화(經變畵), 불교사적화, 공양

인 화상, 장식도안 등 7개로 나뉜다.

여기서 불상화는 불교에서 숭배하는

여러 신상을 그린 것으로 예를 들면

석가모니불, 3세불, 7세불, 미륵불 등

의 불상과 관음∙문수∙보현보살상

등이여기에포함된다. 고사화는불경

에 의거한 이야기 그림을, 경변화는

변상도와같이불경에근거해그린회

화를, 불교사적화는불교의역사적인

물이나사건등을그린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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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는영원히살아숨쉬는예술이다.’

실크로드 문화의 중심에 자리잡은 돈황 석굴의 벽화를 한 자

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그렇다고 벽화를 그대로

카메라앵글에옮긴사진전은아니다. 돈황벽화에매료돼석굴

아랫마을에 아예 화실을 꾸려 놓고 7년동안 모사(模寫)와 창작

의 열정을 불태운 작가 서용(42) 씨의 벽화 전시회다. 주제는

‘영원한사막의꽃-돈황전’. 서울평창동옥션센터1층갤러리

에서8월31일까지열린다.

서씨의이번전시회는지난4월중국베이징에서열린‘제1

회중국국제화랑박람회’와중국서두차례에걸친개인전에이

어국내에선처음선보이는자리다. 서울대동양화과를나온서

씨가돈황벽화에관심을갖게된것은우연한계기였다. 

대학 전공을 살려 제대로 된 벽화공부를 위해 92년 베이징

중앙미술학원으로유학갔던서씨는베이징에서두차례에걸

쳐개인전을가졌다. 

“그때일반인들에게선보인그림은동양의것도서양의것도

아닌 개성과 특징이 없는 혼돈 그 자체였지요. 그저 유행을 쫓

아가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열심히 그렸는데도 가

슴엔왠지모를허탈감만가득했지요.”

서 씨는 마음속의 방황을 가라 앉히기 위해 귀국전 94년에

한번갔었던돈황석굴을3년만에다시찾아갔다. 하지만이번

엔달랐다. 첫대면때에는단지모래동굴속의그림으로만여겨

지던벽화들이갑자기서씨의마음속에꽉들어차기시작했다.

석굴안을 가득 메운 5백여개의 벽화에서 큰 감동을 받고 이후

7년동안 그 자리에 눌러 앉았다. 그리곤 중국 공안에 벌금까지

내며 총 492개 석굴의 벽화와 불상을 모사했다. 3년전부터는

외국인으로서 돈황 벽화를 연구하는데 걸림돌이 많아서 아예

란저우대돈황학박사과정에입학하는열정을보이기도했다.     

“벽화의 가장 큰 매력은 자연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눈 앞

에 보이는 벽화는 당시의 벽화가 아니라, 1천여년 전 벽화를 그

렸던화공의손과1천년이라는시간이만나완벽한자연미를창

조한것이지요. 다시말해옛날화공이금방그린그림은인위적

이지만, 아주오랜시간이흐르면서자연은그그림을다시자연

의 의지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러는 적당히 변색되고, 더러

는해지고어떤부분은떨어져나가자연의일부분이되었지요.”

서씨가 그린 돈황 벽화가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은 단지 모사

의 수준을 넘어 작가적인 창조성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

이다. 예를들면 57호굴 관음상과 천불, 석굴 천장의 문양으로

구성된 대작인‘수하설법천불도’를 보면 돈황 벽화 속 부처와

석굴 천장과 벽의 문양, 그리고 사막이 주는 기운을 힘찬 선

(線)으로재구성해놓았다. 

또한 얼핏보면 십자가를 연상케 해 서 씨의 종교를 의심하게

만든‘삼위람승’은알고보면하동칠불사의아(亞)자방에서따온

것이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에서는 땅 표면처럼 빛바랜 색조의

추상적이미지가배경에깔린‘아미타변상도’, 두그림이하나의

대칭구조로돼있는‘상구보리하화중생’등37점이벽에걸린다.    

작품은모두돈황의황토로만들었다. 작업은우선흙판을만

드는데서시작한다. 채색은동양화안료와석채를주로사용하

지만작품에따라금∙은가루를바르기도한다. 또한벽화의가

장 큰 매력인 1500년 세월의 무게를 표현하기 위해 채색한 그

림을사포로긁어냈다.       

서씨는“‘자연’이란단어를‘완벽함’이라고정의합니다. 우

리가 편하게 쓰는‘자연스럽다’는 말은 자연을 닮았다는 말이

고, 인위적인부분없이자연의완벽함에가까이다가갔다는뜻

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한 벽화가 인간적이고 편한 그림

으로 느껴지지요. 이 벽화중의 백미가 바로 돈황 벽화입니다.

그것은종교마저도초월한완벽함이들어있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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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황 석굴에 매료돼 7년간 현장에서 모사와 창작에 전념했던 서용씨는 ”1500년 시간의 흐름이 전해준 완벽함 속에서 진정한 예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자연으로 빚은 또 하나의 돈황

석굴 벽화에 감동 현지서 7년간 작업

‘삼위람승’등 재구성된 37점 전시

모사 넘어선 작가의 창조성 깊게 배어

자연미 살리려 황토에 석채로 채색

1천여년간 걸쳐 조성

작가서용의돈황특별전

서울 평창동 옥션센터

변상도(變相圖) 연작 부분.

대막지관(大漠之觀) 부분.

아미타변상도

(阿彌陀變相圖).


